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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

봄길

정호승
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
 길이 있다
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
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
 스스로 봄길이 되어
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
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
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
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
 보라
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
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
 스스로 사랑이 되어

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.

2.

달밤

윤동주

흐르는 달의 흰 물결을 밀쳐
여윈 나무 그림자를 밟으며
북망산을 향한 발걸음은 무거웁고
고독을 반려한 마음은 슬프기도 하다.

누가 있어만 싶은 묘지엔 아무도 없고,
정적만이 군데군데 흰 물결에 폭 젖었다

3. 

낙화
 이형기

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
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
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.

봄 한철
격정을 인내한
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.

분분한 낙화...
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
지금은 가야할 때

무성한 녹음과 그리고
머지않아 열매 맺는 
가을을 향하여

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.
 
헤어지자
섬세한 손길을 흔들며
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날

나의 사랑, 나의 결별 
샘 터에 물 고인듯 성숙하는 
내 영혼의 슬픈 눈 

4.

남(南)으로 창(窓)을 내겠소

김상용
남으로 창을 내겠소.
밭이 한참갈이
괭이로 파고
호미론 김을 매지요.

구름이 꼬인다 갈 리 있소.
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.
강냉이가 익걸랑
함께 와 자셔도 좋소. 

왜 사냐건
웃지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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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

간

윤동주
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우에
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,

코카사스 산중에서 도망해 온 토끼처럼
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,

내가 오래 기르든 여윈 독수리야!
와서 뜯어 먹어라, 시름없이

너는 살지고
나는 여위어야지, 그러나,

거북이야!
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.

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
불 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
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.

6. 

피아노

전봉건

피아노에 앉은
여자의 두 손에서는
끊임없이
열 마리씩
스무 마리씩
신선한 물고기가
튀는 빛의 꼬리를 물고
쏟아진다.

나는 바다로 가서
가장 신나게 시퍼런
파도의 칼날 하나를
집어 들었다.


